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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정치체제의 변화와 통치공간의 이동, 둘째, 도시지역의 확장과 함께 

전차와 자동차 같은 새로운 교통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근대 도시기반시설

의 건설, 셋째, 근대 기능을 수용하는 건물의 신축 또는 변용이다.

대한제국기 한양의 도시와 건축에 대하여 한국역사 분야와 도시건축 분

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. 각각의 연구들은 한양의 도시경

관을 정의하고 그 근대적 변동을 서술하는 바탕이 된다. 이를 위에서 제시

한 4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통치의 중심이 이

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도로서의 도시구조 재편에 주목한 연구가 있

다. 이러한 연구들은 4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질서를 바탕으로 경복궁과 

창덕궁을 중심으로, 육조거리와 시전행랑으로 구축되었던 도시구조가 경

운궁과 정동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. 이후에 진행

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도시계획 구상과 도로개설 시기의 논쟁, 그 연장선

상에서 일제강점기에 추진된 도시구조의 재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

다.05 

둘째, 1898년 경희궁 흥화문에서 흥인지문에 이르는 전차궤도의 건설로 

시작된 근대적인 도시기반시설이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의 도

시경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연구이다. 이는 1907년 숭례문 좌우 

성곽의 철거를 시작으로 전차궤도와 도로의 확장으로 한양도성으로 둘러

싸여 있던 도시형태가 해체되고 도시영역이 확장되는 시점을 서술하는 기

반이 된다. 이는 1901년에 건설된 돈의문 밖 서대문정거장에서 1925년 숭

례문 밖에 경성역이 건설되기까지 진행되는 한양도성 서쪽 외곽지역의 도

시경관 변화의 첫 장면이기도 하다.06

셋째, 대한제국기에 황제국가에 합당하게 황궁으로서 경운궁이 건설되

고, 아울러 근대국가로서의 통치시설과 기념시설이 새롭게 건설되는 양상

에 대한 연구이다. 아울러 외교와 선교시설, 교육과 종교시설, 경관에 대한 

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. 이 연구들은 지적의 변동과 새로운 시설의 출현, 




